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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대중문화 산업에서 연예인 혹은 셀리브리티(celebrity)는 산업을 이끄는 동력이자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조직화, 대
형화로 연예인 양성 시스템이 표준화되면서 ‘상품’으로서의 연예인이 ‘생산’되고 있

다. 특히 한류, K-pop 등으로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 산업은 규

모화된 대형 기획사 중심의 ‘아이돌’ 양성 시스템과 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핵심 주축과도 같은 아이돌 시스템은 10대 데뷔를 

목적으로 어린 시절부터의 연습생 기간, 동료와의 경쟁, 반복된 연습 등으로 문화산

업의 ‘상품’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 주체이

자 이를 의심하지 않고 내면화한 연습생 혹은 지망생들에게 동료와의 경쟁과 자기 

증명의 과정, 생존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체화되며,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

거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여유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돌 출신 연예인들의 자살, 우울증 등에 대한 뉴스가 자주 

전해져 왔고, 또 한류 영향으로 해외 언론들 또한 이러한 젊은 연예인들의 죽음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나름 분석해 왔다.3) 특히 여성 연예인은 사회의 뿌리 깊은 ‘여
성혐오’와 성차별과 맞물려 다양한 차원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다. 여성 연예인은 산

업과 저널리즘, 대중에 의해 성적 대상으로 추앙 혹은 비하 대상이 되어 왔다. 어린 

나이부터 부와 명예를 얻은 성공한 사회인이자, 현대 사회가 우선시하는 외모 및 

매력자본을 갖춘 일종의 ‘알파 걸’이면서, 그것이 가부장제 시선에서 성녀/창녀의 적

절한 수위를 유지하는지를 일상적으로 평가받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인터

넷 환경 이후 이들은 더욱 더 일상적으로 성적인 모욕과 비하의 대상이 되고, 이는 

글로벌 수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딥페이크 등의 기술 발달과 더불어 글로벌하게 

유통되는 딥페이크 포르노그라피 영상에 한국 여성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평판이 중요한 가부장 사회에

서 이들은 사적 관계에서도 프라이버시 노출 위협과 디지털 성폭력 (위협)에 노출

되어 왔다.
  김현경(2016)은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며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샤덴프로이데

1)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봄철정기학술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세션 발표문입니다.
2) namheehong777@gmail.com
3) 영국의 가디언지는 고 종현, 고 설리, 고 구하라 등 아이돌 출신 연예인들의 자살에 대해 정신적 

문제에 대해 금기시하는 한국의 문화와 아이돌 산업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고 설리, 고 

구하라의 자살 사건은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Schaden: 손실, 고통)+Freude(환희, 기쁨)’(Smith, 2013/2016, 6-7쪽; 김현경, 
2016, 119쪽 재인용)가 능력주의 기반 현대 사회에서 유명인 혹은 연예인의 불운

을 기뻐하는 심리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해당 연예인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걸 아이돌은 유명세와 돈의 소유와는 거리가 먼 

‘국민 여동생’ 등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상품화해 어느 정도 산업에서 입지와 권력

을 갖게 된 모순적인 존재들이지만 성애화된 이미지와 함께 소녀의 이미지를 중첩

시켜(김예란, 2014)4) 안전한 성적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 이것

에서 벗어난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응징은 다양한 형태 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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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다는 개별화와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환경, 여성 연예인의 고통을 부

와 명예의 당연한 대가쯤으로 여기는 대중적 서사, 언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남성 중심성, 법 제도 및 미디어 규제 제도의 무관심 등으로 이들은 자본주의 정글

에서 홀로 ‘상품’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에 직면한다. 또 여성에 대한 이중적 평

판 구조는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모색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여성 연예인을 둘러싼 엔터테인먼트 산업, 언론, 대중의 구조적 환경을 비판

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미지 상품’으로서의 여성 연예인과 대중문화 산업

 1) 이미지 상품 주체로의 존재 

  연예인 특히 ‘여성’ 연예인은 시각적 매력을 바탕으로 이미지 중심의 방송, 영화, 
광고 등의 대중문화 산업을 이끌어 가는 동력이자 핵심 요소다. 김현경(2014)6)에 

의하면 한국 연예, 영상 산업에서 연기자가 ‘이미지 상품’으로 변모한 시기는 1980
년대 무렵이며, 2000년대 초반 ‘한류’의 성공으로 이러한 존재 양식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된다. ‘이미지 상품’ 개념은 일본의 1990년대 지상파 방송사의 ‘탤런트 시스

템’에 대한 루카치의 분석에 의한 것으로, 배우로 전문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시각적 매력을 가진 지망생들이 광고 모델로 데뷔하여 인지도를 얻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가수, 배우로 활동하며 실제 모습과 재현된 이미지들을 쌓아가며 콘텐츠 

제작의 중요 요소로 순환되는 시스템을 말한다(Lukacs, 2010, 45-48; 김현경, 
2014a 재인용). 특히 ‘이미지 상품’의 개념은 연예인적 자질과 노동력뿐 아니라 자

신의 전 존재를 상품화해야 하는 연예인의 존재 양상을 의미한다(김현경, 2014b). 
‘광고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상품이 되는데, 광고는 스테레

오타입화된 시각적 재현을 통해 이미지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호명함으로

써 상품의 판매와 끊임없는 욕망을 주입하는 자본주의의 대표적 시스템이기 때문이

다. 연예인은 광고를 통해 이미지를 얻거나, 혹은 평소 쌓아온 이미지를 통해 광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의 과정으로 광고는 이미지 중심의 대중문화 산업을 이끌어 

가는 주요 동력이다.
  다이어(Dyer, 1979)7)는 ‘스타’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시각적 기호

뿐 아니라 시각적, 언어적, 아우라적 기호들의 복잡한 배열로서 설명한다. 이러한 

배열은 스타덤이나 특정한 스타의 일반적 이미지를 구성하며, 영화와 같은 단일 작

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미디어 텍스트에서 나타난다. 스타덤

(stardom)이란 스타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미지로서, 일상과 스펙타클, 평범한 

것과 특별한 것의 혼합으로 나타난다. 보통의 라이프스타일과 특정한 스타들의 삶

6) 김현경(2014). 기획사 중심 연예산업의 젠더/섹슈얼리티 정치학. <한국여성학>, 30(2), 53-88쪽.
7) Dyer, R. (1979). Stars as images. London: BFI 1979, 1990, pp.38-65. 



의 방식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없어 보이지만, 스타덤은 한 개인으로서의 스타가 

상품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와 관련해 내적으로는 갈등을 겪는 과정을 

동반하게 된다. 

2) 젠더화된 이미지 상품

  이미지 상품으로서의 대중문화 산업은 광고 시장 확대와 더불어 나타난 현상이지

만8)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광고 시장 확대, SBS 민
영방송의 등장으로 방송산업의 전속 공채 제도 붕괴와 경쟁적 자유 시장이 확대되

면서 배우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여기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이미지 상품화가 작동한다. 
  특히 여성 연예인이 갖춰야 할 것은 ‘외모’이다. 여성 연예인 지망생 및 신인의 

경우 카메라에 재현된 영상 이미지, 기획사 및 제작과정상 ‘카메라에 잘 받는 얼굴

로의 변형’을 요구받고 자신이 가진 자원 정도에 따라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몸은 투자의 대상이자 변형의 ‘원료(raw material)’로서, 회
수할 수 없는 혹은 안 되는 몸에 대한 멸시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남성의 경우에

도 큰 키와 옷이 잘 어울리는 적당한 근육질의 몸매가 이상적으로 제시되지만, 연
기파 배우로의 길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없지는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외모’
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성형을 해서라도 표준적 외모를 갖춰야 한다는 문화적 

압력은 여성 연기자에게 연기라는 자질이나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능력보다 ‘몸’을 

이용하고 드러내는 ‘몸적 존재’로 이들을 위치 지운다는 것이다(김현경, 2014b).9) 
  데이비스(Davis, 1995)10)에 의하면 아름다움(beauty)은 서구 유럽의 근대화 이

후 여성의 것으로 정착해 왔는데, 카메라의 발명은 뷰티의 이미지를 영속화, 대중화

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했다. 20세기 코스메틱, 패션, 성형 산업과 미디어 산업의 

영향으로 서구 백인 여성 중심의 뷰티 이미지와 마른 몸의 이미지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여성에게 ‘여성적 아름다움(femine beauty)’은 노력과 돈을 들일 가치

가 있는 것이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디어 산업 발달로 성별

8) 한국 연예산업에서 1980년대 말 에이전트 성격의 매니저는 연기자를 이미지 상품으로 구성하는 

기획사의 전신으로, 광고 시장 확대와 광고모델 출연료, 인지도 상승 등의 스타 탄생 경로가 새롭

게 생겨나면서 스타와 신인 끼워팔기가 도입되었다. 1992년 민영방송 SBS의 등장은 그간 방송사 

전속 공채 제도로 유지되어 왔던 연기자 시장에 경쟁과 시장가격 상승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대

기업들이 연예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1990년대 초 기업형 기획사는 대기업이나 광고회사 자본

을 바탕으로 했으나, 1990년대 말 이후 벤처캐피털과 코스닥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으로 설립되었

다. 여기에는 자사소속 연예인의 출연료, 광고수입뿐 아니라 인지도에 따른 주가 상승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통신기업들이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변모를 시도하면서 영상 콘

텐츠 사업에도 진출하는데, 남성 한류 연기자 중심의 신생 기획사 설립과 기존 상장사와의 결합을 

통한 우회상장 붐이 일었다(김현경, 2014). 
9) 김현경. (2014). 연예인 지망생 및 신인의 성형 경험과 ‘이미지 상품-주체’의 형성: 연기자를 중심

으로. , 31(2), 3-32.
10) Davis, K. (1995). Beauty and the female body. From Kathy Davis, Reshaping The Female 

Body: The Dilemma of Cosmetic Surgery. London: Routledge. 



에 관계없이 ‘외모’는 중요해졌는데, 이는 이미지 중심의 산업에서 문화 자체가 “여
성화”되고 남성적이거나 영웅적인 가치가 “소비의 우상”(idols of consumption)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성별 관계 없이 외모가 중시된다고는 하지만, 이는 성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외모가 뛰어난 남성은 그 외모를 즐기면서 살아가지

만, 여성은 살이 찌거나 노화가 진행되거나 새로운 여성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을 

초조해 하거나 항상 지금의 몸이나 외모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외모와 관련해 우울

증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연예인 스스로도 연예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여성의 젊음과 외모, 몸이라는 점에서 늘 몸매와 얼굴 등의 외모 관리를 게을리하

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이러한 외모 중심의 시각화는 여성 연예인을 우상

화하는 청소년 집단에서 자신의 몸을 비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낳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소녀들에게 자신의 몸은 대중문화의 여성 이미지에 의해 끊임없이 비교되

고 실험되는 전쟁터이며, 이로 인해 우울증, 섭식장애 등을 겪는 10대들이 많다는 

점이 경험적 연구들로 증명되고 있다(설경옥 외, 2017).11)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미지 상품’으로서 연예인은 광고를 비롯한 TV, 영화 등 

영상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여성’ 연예인은 그러한 이미지가 독보적

으로 ‘외모’와 ‘몸’을 통해 구축되는 경향이 압도적이라는 점, 이것은 여성 연예인 

본인은 물론이고 이들을 우상화하는 청소년 집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전히 남성 시청자 중심의 시각을 전제로 성애화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중시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여성연예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이수연 등(2010)은 여성 연

예인에 대한 인권 침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주

에 성적 착취, 성희롱, 스폰서 제안 및 과도한 성적행위 요구, 몸의 자기결정권 침

해 범주에 성형수술, 다이어트 권유/강요, 연예인 신체조건에 대한 비판, 노동권 침

해 범주에 과도한 기회비용 지불, 불공정 계약, 캐스팅 대가로 금품요구, 캐스팅 관

련 사기, 그리고 과도한 악플달기, 스토킹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생활권 침해 범

주에 사생활 구속/간섭, 사생활 폭로, 루머 유포, 개인적 정보 유포와 소비 등이 있

다. 이와 같이 여성 연예인에게 있어 ‘성적인 것’과 ‘몸’과 관련한 자기결정권과 관

련한 인권 침해가 두드러지며 이와 관련한 사생활권 침해 또한 대표적 유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예산업의 권력관계가 매우 성별화되어 있으며, ‘이미

지 상품’이자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연예인의 외모, 몸과 같은 신체 자본이 여성 연

예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매우 다르게 유형화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신인 및 지망생과 이미 자리 잡은 여성 연예인 간에는 이러한 요소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에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대중문화 산업이 젊음, 날씬함 등의 요소를 계

속해서 선호하는 한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끊임없는 외모 평가는 기획사 및 제작

자, 대중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1) 설경옥, 황다솔, 홍성혜, 주리나. (2017). 초기 성인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

서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내재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문제, 23(4), 475-495.



3. 언론 산업과 여성 연예인

  터너(Turner, 2004)12)는 셀리브리티의 영향이 미디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인터넷 시대 이후 셀리브리티의 시각적 재현이 공식적인 것에서부터 비공식적이고 

악의적인 것까지, 스캔들적이고 포르노그라피적인 것까지 확장되었다고 지적한다. 
영미권 인쇄 미디어 산업에서 ‘셀리브리티 저널리즘’은 타블로이드 신문 시장과 함

께 ‘슈퍼마켓 타블로이드’를 점령했다. 1980년대 후반 이래 영미권에서는 잡지 판매 

부수 하락과 심화된 경쟁으로 로컬, 글로벌 차원의 셀리브리티 매거진이 부상했다. 
패션, 가정생활에 대한 충고, 뷰티에 대한 전통적 관심에 더해 대중적인 여성 잡지

는 ‘셀리브리티 문화’와 라이프스타일로 관심을 확장해 왔다.
  미디어 문화 연구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다양하게 다루어 왔는데, 한편으

로는 연예인 ‘가십’ 중심의 미디어 보도가 우리가 꼭 알아야할 더 ‘적절한’ 뉴스들을 

대체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공적 영역의 ‘하향화’(dumbing down)를 

개탄하기도 했다(Langer, 1998).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향이 공적인 

것, 제도적인 것, 남성적인 것에 대한 언론의 집착을 해소하는, 해방적인 것으로 보

기도 한다(Lumby, 1997). 공적 영역의 ‘타블로이드화(tabloidisation)’를 미디어 접

근에 대한 민주화, 참여의 기회 제공, 새롭고 주변적인 목소리가 들릴 가능성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남성적인 것과 여성

적인 것을 분리하고, 여성적인 것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공적 영역에서 정식으로 배

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시각적 볼거리 중심의 잡지 산업의 확장으로 여성

의 성적 이미지가 만연하게 되었다. 거기다 하이틴 소녀들을 위한 시장 개척을 기

반으로 뷰티, 성형 산업, 셀리브리티 가십, 패션 산업 등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언론 전반의 ‘타블로이드화’는 점점 강해졌는데, 이는 특히 

한국의 포털 중심 뉴스 소비 환경에서 두드러졌다. 전통적 언론 매체의 게이트키핑 

기능, 의제설정 기능에서 민주화가 일어나고 언론사의 전통과 역사와 관계 없이 신

생 매체도 동등하게 이용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털 환경은, 그러한 어필을 위해 

연예인 가십과 여성 연예인의 몸, 성적 매력, 스캔들을 활용해 왔다. 
  이희용(2007)13)은 한국 사회에서 연예뉴스는 주간지, 월간지의 전유물이었으나 

1969년 9월 일간스포츠 창간에 이어 1985년 스포츠서울, 1990년 스포츠조선, 
1999년 스포츠투데이 등이 잇따라 창간되면서 스포츠지로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설

명한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훈련받은 연예기자가 양산되었고 매일매일 속보경

쟁이 이뤄졌다. 또 1990년대 SBS와 지역민방 개국, 케이블 방송 도입, 충무로 중심

의 프로덕션 탄생, 매니지먼트 사의 설립 등으로 연예산업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무료신문의 등장으로 스포츠신문의 가판 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고 인터넷 포털 사이

12) Turner, G. (2004). Celebrity, the Tabloid and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13) 이희용 (2007). 포털의 수렁에 빠진 연예 저널리즘. 관훈저널(103), 119-129



트 등장으로 구독자가 줄면서 신생 포털 ‘파란’이 고액의 뉴스 전재료를 걸고 5대 

스포츠지에 독점 계약을 제의해 왔다. 포털 주도의 연예뉴스 시장에서 승부의 관건

은 ‘클릭수’가 되면서 자극적 제목, 여성의 성적 대상화, 스캔들 중심의 가십성 기사

가 양산되었고, 이것에 대중은 댓글과 클릭으로 호응하여 포털 중심의 연예 뉴스 

시장을 구성해 왔다.
  한편 남재일(2014)에 의하면 포털은 뉴스 산업에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분리

하는 변화를 야기했다. 뉴스 생산과 유통의 분리가 가장 뚜렷하고 포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연예뉴스로, 포털 이후 연예뉴스는 인쇄매체에서 포털 의존

적인 인터넷 매체들로 이동하였다. 뉴스의 생산, 유통 분리는 뉴스 생산의 성격이 

유통매체 요구에 따라 왜곡되기 쉽다고 그는 지적한다. 클릭수를 높이는 것과 영업

이익이 직결되는 상황에서 뉴스의 선정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그것을 증명한다. 특
히 연예뉴스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남재일은 포털 연예뉴스의 

선정성이 과거와 다른 함의로 첫째, 뉴스 유통매체로서 스포츠신문과 연예정보지에 

비해 포털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정성이 수용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또

한 매우 클 것이라는 점, 둘째,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환경에서 연예뉴스의 선정성

은 다른 뉴스의 선정성을 주도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윤영철, 
2007; 남재일, 2014 재인용). 
  이러한 지적이 적절하기는 하지만, 선정성을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원에서, 
혹은 다른 뉴스의 선정성도 덩달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접근한다는 점은, 가
부장제의 여성혐오와 성차별에 근거해 외모나 몸으로 일상적 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자극적 보도의 희생양이 되곤 하는 여성 연예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은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여성 연예인의 인권 문제가 화두에 오른 것은 2009년 고 

장자연씨의 자살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

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이수연외, 2010)14)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연예인을 

육성/관리하는 기획사, 제작자(방송사 PD, 방송고위관계자, 외부제작사, 작가), 소비

자(스폰서, 대중, 언론)이 여성 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요 행위자로 꼽았다. 
특히 언론은 피상적이고 선정적인 보도태도로 여성 연예인을 상품화하고 성적 대상

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포털 이후 언론 산업의 클릭 경쟁과 전통적인 인쇄산업 기반의 언론사 중

심이 아닌 인터넷 기반 언론사, 영세 소규모 언론사 등의 난립으로 연예뉴스가 더

욱 선정적으로 변해오고 있다는 분석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리다. 민주언론시

민연합이 고 설리씨의 생전 6개월치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 연예, 스포츠 매체보

다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의 주류 언론들이 관련 뉴스를 더 많이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15) 이는 뉴스 유통 환경이 포털로 넘어가면서, 스포츠지 

중심의 선정적 연예뉴스 유통, 클릭수에 기반한 수익화 등이 점차 대다수 주요 언

14)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 (2010).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

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86



론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신문, 방송 산업의 악화로 대다

수 전통 언론사들은 내부 기자들의 평가에도 클릭수가 반영되도록 하거나, 연예산

업과 관련한 뉴미디어 부서 운영을 통해 정통뉴스와 구분되는 ‘수익화 창구’를 마련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 언론사 또한 공적인 가치 수호나 언론의 

역할에 대한 고민보다는 언론사로서의 단기적 생존 전략을 발굴하는 데 몰두하고, 
거기에 연예뉴스가 주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4.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와 여성 연예인

  여성 연예인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상품’이자 포스트페미니즘 시대를 체현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포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비판적, 정치적 의미를 상실한 채 

집합적 행동에서 개인적 윤리로 강조점을 이동시켜 왔으며(Anderson, 2016, p.5; 
정인경, 2016 재인용)16)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를 누리고 즐기라고 권유하면서 여성

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고 아름다운 의상, 화장, 쇼핑으로 ‘자기 관리’하는 여성을 긍

정적으로 담론화해 왔다(이형식, 2017).17)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대중문화의 

재현 관습에 대해 페미니즘이 비판해 왔으나, 포스트페미니즘은 자기계발 주체로서

의 여성의 성적 매력 등을 강조하며, 특히 여성 아이돌은 그러한 자기관리의 주체

로서 선망과 동경, 질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여성 연예인의 노출, 마른 몸, 성형수술 등과 관련한 비판을 차단하

는 결과를 낳는다. 더 예뻐져서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는 개인의 욕심으로 해석되

는 것이다. 김수아(2015)는 한국 인터넷 공간의 대표적인 여성혐오 유형으로 ‘성형’
과 ‘비만’에 대한 혐오적 댓글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 연예인의 외

모에 대한 일상적 평가 문화에서 일반 여성들을 향한 혐오표현으로 확대되었다. 
  인터넷 환경에서 여성 연예인은 포털 중심의 뉴스, 댓글, 성별화된 커뮤니티 등에

서 공공연한 안주거리로 등장한다. 김현경(2016)에 의하면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유명인 혹은 연예인의 불운을 기뻐하는 심리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 연예인은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면서도 가부장제 

하에서 끊임없이 적절한 여성성을 평가받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는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며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샤덴프로이데(Schaden: 손실, 고통)+Freude
(환희, 기쁨)’(Smith, 2013/2016, 6-7쪽; 김현경, 2016, 119쪽 재인용) 개념을 여

성 연예인에 대한 여성혐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 특히 걸 아이돌의 

경우 ‘국민 여동생’과 같이 돈과 권력, 유명세의 소유와 거리가 먼 이미지를 효과적

으로 상품화하고 성애화된 이미지와 소녀의 이미지를 중첩시켜(김예란, 2014) 안전

한 성적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여기서 벗어난 여성 연예인들은 

온라인상에서 철저한 응징의 대상이 되어 왔다. 
16) 정인경 (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16(1), 185-219
17) 이형식 (2017).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미국 교외지역의 초상: 위기의 주부들. <문학과영상>, 

18(3), 491-515쪽.



  김현경(2016)은 아이돌 중심의 한국 대중문화 산업에서 소녀들은 젊고 건강하고 

유명세를 즐기는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그 모습은 해방의 결과가 아니라 규

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다. 왜냐

하면 걸 아이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순간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걸 아이돌의 등장과 확대가 여성혐오 시대와 겹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물론 온라인상 여성혐오 표현의 등장과 확장이 2000년대 이후 확장되어 

온 현상이기는 하지만, 여성혐오가 새롭게 부상한 현상이라던가 갑자기 문제적인 

현상이 된 것은 아니다(김수아, 2015)18). 특히 여성 연예인은 화려한 외모와 성적 

매력을 중심으로 대중과 산업 관계자들에게 늘 평가/비하되어 왔고, 전통적 가부장

제의 기준에서 벗어난 여성 연예인에게 대중, 언론의 가혹한 평가와 외면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여성 연예인은 늘상 여성혐오의 대표적인 대상이어 왔다. 특히 대중

문화 산업이 ‘성녀’로서의 여성성을 이상화하고 대표적인 ‘이미지 상품’으로서 여성 

연예인을 취급해 오면서,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여성 연예인에 대한 가혹한 대중, 
언론의 평가가 지속되어 온 역사를 기억해 볼 수 있다.
  실제 여성 연예인의 사적인 성 생활, 결혼/이혼 등은 대중과 언론의 비판을 야기

하는 주제기도 했다. 한국 대중문화 역사에서 여성 연예인은 사적 성 생활을 촬영

한 영상의 유출, 즉 오늘날 디지털 성폭력의 대표적 사례인 ‘비동의유포’의 대표적

인 피해자였다. 성적 평판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는 가부장제 한국사회에서 여성 

연예인은 항상 취약한 상태에 놓여 왔다. 물론 이는 같은 성별이라 하더라도 이미 

‘스타’가 된 여성 연예인과 스타 지망생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계약에 기반하

는 기획사 시스템에서도 갑과 을의 비대칭적 권력이 법적 계약을 통해 현실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김현경, 2014). 
  김수아(2010)19)는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 ‘소녀’ 걸그룹의 큰 인기와 함께 온라

인 남성 커뮤니티 중심으로 형성된 ‘삼촌 팬’ 담론 형성의 과정을 그려내며 삼촌 팬 

담론이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소녀 사이에 그려지는 성애적 관계, 로리타 콤플렉스, 
변태 등의 불편한 담론을 제거하고 가족주의적 서사와 후원자적 관계로서의 ‘삼촌’ 
팬 담론으로 대체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삼촌 팬 담론이 지배하면서 소녀 

이미지와 몸의 대상화 등과 같은 여성주의적 비평의 여지가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남성과의 성적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인기 급락을 감수해야 하며, 성적 대상

인 동시에 ‘국민’으로서 한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일본과 관련한 발

언을 잘못하면 대중의 질타를 받는다. 즉 ‘국민’이자 ‘여동생’으로서 순치된 이미지

에 머물러야만 유명세와 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김현경, 2014). 
  뿐만 아니라, 여성혐오 논란과 함께 ‘남성혐오’가 부상하면서 구조적인 성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백래시’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에서, 페미니스트와 관련한 기호를 

18)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279-317.
19) 김수아 (2010). 소녀 이미지의 볼거리화와 소비 방식의 구성: 소녀 그룹의 삼촌 팬 담론 구성. 

<미디어, 젠더 & 문화>, 15, 79-119쪽. 



소비하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 또한 벌어지고 있다. <82년생 김지영>
을 읽었다는 이유로, 혹은 페미니즘 문구를 새긴 핸드폰 케이스,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위협의 대상이 되는 등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
러한 사례들은 여성 연예인이 가부장제에 위협적이지 않은 ‘안전한’ 여성으로 ‘가만

히 있기’를 바라는 대중의 정서를 반영한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과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만의 의견을 가지면 ‘손절’하겠다는 (언어적, 물리적) 위협

과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예쁘게”. 여성 연예인이 대중에게 요구받는 정형화된 모습이다.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투는 상냥

해야 하고, 여성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열애설 같은 사생활

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해명하되 스스로 사적인 연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하연

수는 단지 불친절한 말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필 사과문을 써야만 했다. 아이린은 베스트셀러 ‘82
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로 일부 커뮤니티에서 사진을 불태우는 사이버불링을 당했으며, 설리는 

‘TV 리포트’, ‘디스패치’ 등 매체에 의해 최자와의 연애를 강제로 공개당했지만 정작 스스로 연인과의 

일상을 SNS에 업로드하자 선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밝힌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이나 유재석 등 남성 연예인들에게는 아이린이 받은 공격이 가해지지 않았다. 
특히 설리의 연인이었던 최자는 미디어에서 마치 ‘위너’인 것처럼 묘사됐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애 

과정에 대해 털어놓거나 설리와 촬영한 사진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자신의 실수를 패러디하기도 했

다. 반면 여성 연예인은 단순히 여성의 의제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연인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김리은, 2019.12.10., <ize>).20)

5. 논의

  앞서 언급한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요 행위자들은, 거칠게 요약하면 기획사, 제작사, 언론, 대중으로 요약된

다. 각각에 대해 여성 연예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기획사, 제작

사 등과 관련한 인권 침해 요소는 불공정 계약과 관련한 개선과 이에 대한 준수를 

감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언론에 대한 개입도 미디어 

산업의 주요 행위자인 여성 연예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에 대한 준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미투 운동 보도를 포함해 여성에 

대한 보도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어느 정도 문제 인식이 이루

어진 단계라고 본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 피해

자를 묘사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2차 가해를 하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주

요 내용이라면, 여성 연예인의 경우에는 성차별과 여성혐오적 시선이 드러나지 않

도록 보다 일상적으로 유의할 수 있는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제작진에 대한 개입은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에 대한 강력한 백래시로 많

20) 김리은 (2019.12.10.). SNS와 여성 연예인│① 이곳이 지옥이다. <ize>.
https://www.ize.co.kr/articleView.html?no=2019121006457230725



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의 일부가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해 ‘가이드라인’, ‘검열’, ‘규제’ 등의 용

어로 프레임되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다양한 외모 재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으로 아이돌 그룹의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

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 등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

두 같이 나타”난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표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대다수 서구 선진 국가들이 미디어가 여성을 외모 중심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이
것이 젊은 여성 및 소녀들의 삶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정한 

형태의 외모를 이상화하고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

서 비롯된 것이다.21) 일부 국회의원과 제작진, 언론은 이를 정부 규제, 검열 등으로 

왜곡해 프레임했다.
  또한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주로 대중에 의한 악플에 의해 행해진

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880건이던 악플에 대한 신고는 2018년 1만592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22) 
온라인상 성차별과 여성혐오적 표현은 만연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에 명예훼

손,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데, 여성연예인 대상 악플은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이며, 
여성 연예인들 또한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으므로 상황

이 심각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를 적용해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온라인 환경에서 연예인들이 악플의 타깃이 되고 있지만, 특히 여성 연예인의 경우 

성적 희롱 및 협박, 사생활 침해와 성적 루머의 유포 등이 주요 내용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꼭 여성 연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라인상에서 여성 일반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 강간 위협 등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 모욕죄의 대다수는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나타난다.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여

성일 경우 온라인에서는 성적인 공격 위협, 강간 위협, 성적인 사생활에 대한 공개 

위협 등이 주요 내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성에 대한 ‘평판’이 매

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대부분으로 ‘낼만한 수준’이라는 것, 피의자에 대한 선처 등은 이를 근절하는 

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23) 또, 피의자를 선처하는 식의 대응도 자

주 보도되어 왔다.24) 고 설리와 고 구하라의 자살 사건 이후 다음과 네이버 등의 

21) 노컷뉴스 (2019.2.20.) 여가부 ‘가이드라인’ 집필자 규제 아냐 공론장 만들자는 뜻.
 https://www.nocutnews.co.kr/news/5106975
22)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65403&memberNo=40708925&vT
ype=VERTICAL

23) 오수정 외 (2020.2.5.) 목숨 빼앗는 악플로 유죄 받아도…“낼만한 벌금 수두룩”.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283601

24) 손나은과 관련한 인신공격, 성적 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올

린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서울 소재 명문대 법학과 출신의 80년대 학번으로 오랜 기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얻어 입원중인 수사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죄 등 혐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연예 뉴스의 댓글란을 폐지했다.
  문제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위협과 성적 혐오표현 등이 개인 SNS로 향한다는 점

이다. 이는 보다 직접적인 사적 공간에 대한 침해이고 또한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개인 SNS에 댓글을 게시하거나 쪽지 등으로 개별적으로 협박, 스토

킹, 성적 공격에 대한 위협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언론, 제작진, 기획사 등 

방송 영상산업을 둘러싼 여성혐오적, 성차별적 시각의 개선이 없다면, 댓글 폐지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 글은 대중문화산업의 주요 행위자인 여성 연예인이 산업, 언론, 대중에 의해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물론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요소

만으로 단일하게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신인 및 지망생과 

이미 자리 잡은 여성 연예인 간의 다양한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대중문화 산업과 언론, 대중의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 시

각은 여성 연예인의 재현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지 못해 왔다. 한류와 케이팝의 

열풍 속에서 여성 연예인의 인권침해 문제는 연예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 혹은 

스타가 되기 위해 감내해야 할 신고식 쯤으로 여겨져 왔다. 이 글은 이에 대한 문

제 의식 하에, 상황의 개선을 위해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 개선을 포함해 이러한 인

식 개선을 유도할 다양한 장치들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제작 

인력들과 기자 등 생산자 집단과 포털 등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 규제 제도의 

개선을 포함해, 여성 연예인에 대한 악플이 여성혐오와 성차별에 기인한 것임을 고

려할 때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 개선과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고 설리 또한 고소한 악플러 중 동갑내기 명문대생에 대해 선처한 바 있다. 


